
–101–

수산업 R&D 사업의 투자효과 분석 : 
국립수산과학원 수산시험연구사업을 중심으로†

박경일·김도훈1*

국립수산과학원 기술경영센터, 1부경대학교 해양산업경영학과

Analyzing Investment Effects of Fisheries R&D Projects : 

A Case of NFRDI’s R&D Projects

Kyoung-Il Park and Do-Hoon Kim1*

Technology Management Center, National Fisheries Research & Development Institute,

Busan, 619-705, Korea

1Department of Marine Business and Economics, Pukyong National University, Busan, 608-737, Korea

Abstract

This study is aimed to analyze investment effects of fisheries R&D projects of the National Fisheries

Research and Development Institute(NFRDI). In the analysis,  Granger causal relations between R&D

investment and fisheries production are tested. In addition, time-lag effects of fisheries R&D investment are

estimated with an impulse response analysis and investment effects of R&D projects are estimated by

changes of social surplus. 

Results indicate that there exists an Granger-causality between R&D investment and fisheries production and

fisheries production responds to the fisheries R&D shock about three years after the initial shock. The

magnitudes of the impacts increase until a peak is reached 5〜7 years and the impacts decline to zero after 25

years. As investment effects, it is shown that the internal rate of returns of fisheries R&D investment is 55.2%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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Ⅰ. 서    론

우리나라 수산업 생산은 2012년 기준 약 320

만 톤으로, 이 가운데 일반해면어업 생산량은 약

110만 톤 그리고 양식업 생산량은 약 150만 톤

정도이다(MOF, 2013). 현재의 생산량 수준을 과

거 1970년도와 비교해 보면, 총생산량은 무려

240% 정도 증가하였다. 이러한 수산업 생산량

의 증가는 무엇보다 어업 및 양식업의 신기술개

발, 수산현장의 애로문제 해소 등 수산업 연구개

발(R&D)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이 가장 중요한

원인 중의 하나일 것이다(Lee and Kim, 2008).

현재 우리나라 수산분야 주요 R&D 사업은 국

립수산과학원이 수행하고 있는 수산시험연구사

업과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서 관리하

고 있는 수산실용화기술개발사업이 있다. 이 외

에도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에서 관리하고 있

는 씨그랜트 사업과 해양생명공학사업 등이 있

다(MIFAFF, 2012; Lee et al., 2011). 수산분야

R&D 예산 추이를 살펴보면, 2005년 685억 원에

서 2012년 1,074 억 원으로 증가하였다. 

하지만 수산자원의 과학적 관리, 연안환경의

보전, 친환경 양식업 개발, 수산식품의 고차화

등 향후 수산업의 경쟁력 있는 발전을 위해서는

수산분야 R&D 사업의 지속적인 확대가 더욱 필

요하다. 특히 현재 우리나라의 수산분야 기술수

준이 선진국 대비 약 72% 수준(MIFAFF, 2012)

인 점을 감안할 때에도 수산업 R&D 사업은 더

욱 확대되어야 한다. 

향후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수산업 R&D 전략

수립과 예산 확보 그리고 공공투자 수산분야

R&D 사업의 정책적 평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

R&D 사업에 대한 경제적 효과, 즉 R&D 사업 투

자에 대한 효과 분석이 필요하다. 그러나 이러한

중요성에도 불구하고, 수산분야 R&D 사업에 대

한 투자효과 분석은 상당히 제한적으로 행해져

왔다. 지금까지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수산특정

연구개발사업(현 수산실용화기술개발사업)에

대한 성과분석을 주로 행하였는데, 이는 수산특

정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사업과제의 성격이 대

부분 중단기적 기술실용화 연구로, 연구기간에

따른 사업과제별 성과(예를 들어, 특허, 논문, 산

업화(기술이전), 정책적 활용 유무 등)가 비교적

뚜렷이 나타나고, 이들 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

스가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었다(Kim, 2004;

Lee et al., 2011; Lee and Kim, 2008; Choi et al.,

2002). 

이에 반해 수산분야 R&D 전체 예산 중 90%

이상을 차지하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행하는

수산시험연구사업의 경우 사업과제의 성격이

대부분 장기적 기초연구(예를 들어, 어업자원관

리, 해양환경조사, 양식기술개발 등)로 연구 성

과를 가시적으로 측정하기 어렵고, 성과에 대한

자료를 축적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. 이에 따라

지금까지 수산시험연구사업의 투자효과에 대해

서는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. 농업이나

임업 그리고 축산업 분야에 있어서는 농촌진흥

청 등에서 수행하는 시험연구사업에 대한 투자

효과 분석이 활발히 행해져 오고 있다. R&D 투

자에 대한 연구 성과의 시차 효과를 추정할 뿐만

아니라 R&D 투자를 통한 사회적 수익을 추정하

여 R&D 예산과 비교함으로써 R&D 사업의 투

자수익률을 평가하고 있다(Kang et al., 2000;

Kwon, 2010; Kim et al., 2003; Kim, 1986; Roh et

al., 2004; Suh et al., 1993; Lee and Jeong, 2001).

이러한 결과자료들은 R&D 사업 예산 확보나 대

내외 홍보자료 등 R&D 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

적 근거자료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. 

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에서는 국립수산

과학원 수산시험연구사업에 대한 투자효과를

분석하고자 한다 . 분석에 있어서는 Kim et

al.(2003)과 Yang et al.(2008) 등에서와 같이 시계

열 자료를 이용한 지수법 (the index number

method)을 사용하여 R&D 사업비와 사업성과(

수산업 생산)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R&D 사업

의 투자수익률을 추정하고자 한다. 본 연구의 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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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으로 다음 제2장 분석 방법 및 자료에서는 수

산업 R&D 사업 투자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절차

및 분석방법을 소개하고, 분석에서 사용한 자료

에 대해 설명한다. 제3장에서는 R&D 사업 투자

효과 분석결과를 정리하고, 선행연구 분석결과

와 비교한다. 그리고 제4장에서는 연구 결과를

요약하고, 향후 연구 과제를 제안한다. 

Ⅱ. 분석 방법 및 자료

1. 분석 방법

본 연구에서는 국립수산과학원 시험연구사업

의 투자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우선 Granger 인과

성 분석을 통해 R&D 투자로 인한 사업성과에

대한 인과성 효과를 검증하고, 충격반응 분석을

통해 R&D 사업 수행에 따른 사업성과의 시차

(lags) 관계를 분석하였다. 다음으로 R&D 사업

의 투자수익 측정을 위해 지수법을 사용하여

R&D 사업에 따른 수익을 시장에서의 생산자 잉

여와 소비자 잉여로 측정하였다. 그리고 시차 관

계에 따른 R&D 사업의 투자수익과 사업비를 비

교하여 R&D 사업의 투자수익률을 최종적으로

추정하였다. 

1) Granger 인과성 분석

VAR(vector autoregressive model) 혹은 VECM

(vector error correction model) 모형을 통한

Granger 인과성 분석은 확률변수 사이의 인과관

계를 검정하는데 보편적으로 사용되며, 전통적

인 F-통계량을 이용하는 방법이다. 즉 Y를 예측

하거나 추정할 때 Y의 과거값과 함께 X의 과거

값도 함께 사용하는 것이 Y의 과거값만으로 예

측하거나 추정하는 것보다 정확하면 X에서 Y로

의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본다. 동일하게 X의

예측이 자신의 과거값에 의존하는 것보다 Y의

과거값이 포함됨으로써 좋아진다면 Y에서 X로

의 인과성이 존재한다고 파악한다(Yang et al.,

2008; Lee, 2001; Greene, 2000). 

두 시계열 변수(Xt, Yt) 간의 연관성 검정을 위

해 다음과 같은 식 (1)과 (2)의 두 가지 시계열 회

귀식을 고려하면, 

Yt〓a + ∑aiXt－i + ∑b iYt－i + et (1)

Yt〓a + ∑ b iYt－i + et (2)

식 (1)은 Xt와 Yt간의 관계를 설정한 회귀식으

로 비제약회귀식이라 하고, 식 (2)는 Xt를 회귀식

에서 제외하여 구성한 회귀식으로 제약회귀식

이라 한다. 식 (1)의 회귀식에서 얻어지는 오차

자승합(sum of square error)을 SSEUR, 식 (2)의 회

귀식에서 얻어지는 오차자승합을 SSER이라 할

때, F-통계량은 다음의 식 (3)과 같이 정의된다. 

(SSER－SSEUR) / P
F〓_________________

(3)
SSEUR / (T－2p－1)

여기서 T는 총관측치의 수, 그리고 p는 제약조

건이 부과된 회귀계수의 수를 의미한다. 만일 Xt

가 Yt의 중요한 원인변수일 경우, Xt와 Yt간의 관

계를 설정한 비제약회귀식의 오차자승합

(SSEUR)이 매우 작은 값을 갖고, Xt를 제외한 제

약회귀식에서는 오차자승합(SSER)이 큰 값을 가

지게 된다. 따라서 Xt가 Yt의 중요한 원인변수가

될 가능성이 클수록 F-통계량 값이 커지게 된다.

이러한 원리를 바탕으로 Granger 인과성 분석절

차는 식 (1)과 (2)를 이용하여 귀무가설(H0)과 대

립가설(H1)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,

H0： ∑ai〓0, 즉 X는 Y의 원인변수가 아니다

H1：∑ai〓0, 즉 X는 Y의 원인변수이다

만일 식 (3)에 의해 F의 값이 F의 임계값보다

크면 귀무가설을 기각한다. 즉 X는 Y의 원인변

수이다. 

2) 충격반응 분석

충격반응 분석은 특정 변수에 충격이 발생할

경우 모형 안의 다른 변수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

라 어떻게 동태적으로 반응하는지를 나타내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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것이다. 즉 특정변수의 단위당 충격(unit shock)

의 크기에 해당하는 충격을 자기변수 또는 다른

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한다. 

충격반응 분석은 식 (4)와 같이, 통상 VECM

모형 체계의 이동평균함수로 정의된다. 

Xt〓[I－A(L)]－1 et〓M(L) et

〓M0et + M1et－1 + M2et－2 + …

〓M(L)G－1 Get (4)

이동평균함수에서 Xt는 계수행렬 Mk를 이용

하여 정의되는데, 여기서 ei와 ej가 상관관계를

가질 가능성이 크므로 이러한 현상을 제거하기

위해 Cholesky가 제시한 행렬분해법을 활용하게

된다. 식 (5)에서와 같이, G행렬을 이용하여 원

행렬을 분해하되 Ge가 공분산행렬에서 대각행

렬이 되도록 유도한다. 

Xt〓C(L)Wt〓
∞

∑
k〓0

CkWt－k

(L) G－1〓C(L), Get〓Wt (5)

여기서 Ck의 한 원소인 Ct
ij는 i번째 변수의 한

단위 충격에 따라 발생한 j번째 변수의 반응크기

라고 할 수 있다(Kim et al., 2003; Park, 2008). 

3) R&D 투자수익 분석

R&D 사업의 투자효과를 사후적으로 측정하

는 방법으로는 투자에 대한 평균수익을 비교하

는 지수법(index number method)을 활용할 수 있

다. 지수법은 투자효과에 대한 수익을 시장에서

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개념으로 측정하

고, R&D 사업비와 비교하여 R&D 사업의 효과

를 분석하는 방법이다(Kim et al., 2003). 

R&D 사업을 통해 새로운 생산 및 관리기술

등이 개발되면 수산물 생산성의 증가가 나타나

고, 이를 통해 수산물 시장에서는 소비자 잉여와

생산자 잉여가 변화하게 된다. 즉 수산물 생산성

증가는 공급함수가 우상향하게 되어 새로운 균

형점(p0, q0)이 나타나 시장가격이 하락하고, 소

비량은 증가하게 된다. 이때 소비자는 가격 하락

과 소비 증대를 통한 소비자 잉여가 증가하고,

생산자의 경우에도 가격 하락과 판매량 증대를

통한 생산자 잉여가 변화하게 된다. Akino and

Hayami(1975)는 지수법 사용을 통한 소비자 잉

여(CS)와 생산자 잉여(PS)를 구하는 공식을 다

음의 식 (6), (7)과 같이 각각 도출하였는데, 

p0q0[k(1+g)]2 p0q0k(1+g)
CS〓____________ + __________

2(g + h) (g + h)

k(1+g)h k(1+g)
×[1－________－______] (6) 

2(g + h) 2

p0q0k(1+g) 
PS〓kp0q0－__________

(g + h)

k(1+g)h k(1+g)
×[1－________－______] (7) 

2(g + h) 2

여기서 h은 수요의 가격탄력성, g은 공급의 가

격탄력성, 그리고 k는 생산함수의 이동률(the

rate of shift in production function)을 의미한다 .

이러한 R&D 사업의 투자수익을 충격반응 분석

으로부터 추정된 R&D 사업 성과에 대한 시차

결과를 바탕으로 R&D 사업비와 비교함으로써

R&D 사업의 투자수익률을 평가할 수 있다.

2. 분석 자료

본 연구에서는 분석 방법에 따른 시계열 자료

를 이용하여 R&D 사업 투자효과를 분석하였다.

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분석 자료는

Kim et al.(2003)을 참고하여 국립수산과학원 연

도별 수산시험연구비(R), 수산물 총생산액(Q)

그리고 수산물 가격(P)을 선정하였다. 

국립수산과학원 수산시험연구비(R)는 자료의

활용성에 따라 1970년부터 2012년까지의 연도

별 자료를 이용하였다. 수산시험연구비 추이를

살펴보면, Fig.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70년 약

70억 원 수준에서 1991년 100억 원대로 증가되

었다. 하지만 이후 오히려 감소하여 1996년에는

약 44억 원에 이르렀고, 2002년까지 평균 57억

원 수준을 유지하였다. 이후 2003년부터는 본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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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였는데, 2003년 120억

원에서 최근 2012년에는 약 250억 원 수준으로

증가추세에 있다. 

분석에 있어 R&D 투자사업의 성과자료로 수

산물 총생산을 산정한 이유는 국립수산과학원

수산시험연구사업은 어업자원, 양식, 해양환경

등 수산분야 연구를 총망라하는 것으로, 연구 성

과가 어느 특정 어업이나 업종에만 영향을 주는

것이 아니라 수산물 총생산에 전체적으로 직접

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하였기 때문이다. 

우리나라 수산물 총생산액 변화를 살펴보면,

1970년 657억 원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2년 현

재 60,336억 원으로 연평균 약 11%씩 증가해 오

고 있다. 이러한 수산물 총생산의 증가에 대한 원

인을 규명하는 것 또한 중요한 정책적 문제로, 본

연구에서와 같이 R&D 사업과의 관계성을 파악

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. 다음

으로 수산물 가격(P)은 수산물 가격지수(2010〓

100) 자료를 사용하였다. 분석에 있어 R은 GDP

디플레이터 그리고 Q는 수산물 가격지수를 이용

하여 불변가격으로 환산하여 사용하였다. 

Granger 인과성 분석과 충격반응 분석을 위해

서는 우선 시계열 자료의 안정성 여부 판정을 위

한 단위근과 공적분 검정이 이루어져야 한다. 그

리고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VAR 혹은 VECM

모형을 설정한다(Engle and Granger, 1987; Lee,

2001; Greene, 2000). 여기서 단위근 검정이란 분

석에서 사용될 시계열 자료의 안정성에 관한 검

정방법으로 장기분석에 있어 공적분 벡터의 존

재유무를 확인하는 공적분 검정에 앞서 선행되

어야 한다(Gujarati and Porter, 2008). 본 연구에

서는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ADF(Augmented

Dickey-Fuller) 단위근 검정법을 사용하였다. 다

음으로 공적분 검정은 개별 시계열 자료가 단위

근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들 시계열 간에 가

상적 관계가 성립하지 않을 조건을 찾게 함으로

써 회귀분석 등의 결과가 의미를 가지게 할 수

있다는데 의의가 있다. 본 연구에서는 Johansen

공적분 검정법을 사용하였다. 

Ⅲ. 분석 결과 

1. 단위근과 공적분 검정 결과

분석대상 시계열 자료에 대한 ADF 단위근 검

정에 있어 우선 검정 회귀식에 포함된 시차변수

의 길이는 AIC(Akaike Information Criteria) 기준

에 의해 최소값을 갖는 시차를 적정 시차로 결정

하였다. 분석 자료의 수준(level) 변수와 1차 차

분(first difference) 변수에 대해 1%와 5% 등 유의

수준의 임계치와 비교하여 통계량 값이 유의수

준 임계값보다 크면‘단위근이 존재한다’는 귀

무가설을 기각하게 되고, 이 경우 정상시계열로

판정할 수 있다. 

단위근 검정 결과,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,

1차 차분한 R, Q, P 변수 모두 상수항이 포함될

경우, 상수항과 추세항이 포함될 경우 그리고 상

수항과 추세항 불포함의 경우 모두에서 5% 이

하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것으로

추정되었다. 이에 따라 1차 차분한 모든 변수에

서 단위근이 제거되어 안정적인 시계열 자료가

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. 다만 R 변수의 경우 수

준 변수에서도 상수항과 추세항 불포함된 경우

에 안정성을 보였으며, P 변수도 수준 변수에서

상수항이 포함된 경우에 안정성을 보였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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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ig. 1. Changes of NFRDI’s R&D funds(from 1970 to
2012).



공적분 검정에 있어서는 우선 적정 시차는

AIC(Akaike Information Criteria)와 SIC(Schwarz

Information Criteria) 최소값 기준에 의해 2차로

분석되었다. 공적분 검정에 있어 만약 trace 검정

통 계 량 이 나 최 대 고 유 치 검 정 (maximum

eigenvalue test) 통계량이 유의수준 5%의 임계값

보다 작으면 공적분 관계가 없다는 귀무가설을

기각할 수 없게 된다. 하지만 검정 통계량이 유

의수준 5%의 임계값보다 크게 되면 귀무가설을

기각하여 공적분 관계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다. 

분석 결과,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, 우선

trace 검정법에서 검정 통계량이 g≤1귀무가설

을 유의수준 5%에서 기각할 수 없는 것으로 나

타나 공적분 벡터가 1개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

되었다 . 마찬가지로 최대 고유치 (maximum

eigenvalue) 검정법에서도 검정 통계량이 g≤1

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 공적

분 벡터, 즉 선형결합이 있는 시계열이 1개 존재

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. 

2. Granger 인과성 검정 결과

단위근과 공적분 검정 결과에 따라 VECM 모

형이 선택되었으며, 적정 시차에 따른 R&D 사

업비(R)와 수산물 총생산(Q)에 대한 Granger 인

과성 검정 결과는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,

R&D 사업비(R)는 수산물 총생산(Q)에 인과성

이 없다는 귀무가설이 유의수준 10%에서 기각

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. 이에 따라 R&D 투자

는 수산물 총생산에 원인변수가 된다. 그러나 수

산물 총생산(Q)은 R&D 사업비(R)에 인과성이

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

나 수산물 총생산은 R&D 사업비의 원인변수가

아닌 것으로 분석되었다. 따라서 수산물 총생산

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R&D 투자가 더욱 활성

화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. 

3. 충격반응 분석 결과

VECM 모형 분석을 통한 R&D 투자가 수산물

총생산에 미치는 충격반응을 분석한 결과, Fig. 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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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able 1. ADF test results

Note : * and **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0.01 and 0.05 levels, respectively.

Table 2. Johansen cointegration results

Table 3. Granger Causality results

Variables
with 

constant

with constant

and trend

without constant

and trend

Level

R

Q

P

－2.021416

－1.794005

－3.775427*

－3.116753

－3.396368

－0.770358

－2.274018**

0.033094

0.196036

First difference

R

Q

P

－7.180167*

－6.403646*

－4.781901*

－7.091610*

－3.891217**

－6.179797*

－7.126674*

－6.486020*

－6.376668*

H0: Rank〓r

Trace test Maximum eigenvalue test

Test statistic
Critical value

(5%)
p-value Test statistic

Critical value

(5%)
p-value

r〓0

r ≤ 1

r ≤ 2

47.86117

17.40169

7.462137

42.91525

25.87211

12.51798

0.0148

0.3855

0.2988

30.45947

9.939557

7.462137

25.82321

19.38704

12.51798

0.0113

0.6253

0.2988

Null Hypothesis F-Statistic Probability

R does not Granger Cause Q 

Q does not Granger Cause R 

2.88999

0.41772

0.0686

0.6617



에서 보는 바와 같이, R&D 투자에 대한 수산물

생산의 반응은 3년 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는

것으로 추정되었다. 그리고 5〜7년 사이에서 최

대의 반응을 보이고, 이후로는 25년 정도 계속해

서 충격 반응이 유지되다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

되었다. 이는 R&D 투자로 인한 수산물 생산 증

대 효과는 R&D 투자 이후 약 3년 정도의 시간이

지난 후 나타나기 시작하며, 장기적으로 약 25년

간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. 

이러한 결과를 1차 산업인 농업, 축산업 등에

서의 결과와 비교해 보면, 우선 Kim et al.(2003)에

서 연구 투자가 생산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

시기는 농업분야 연구투자는 경우는 3년 후부터,

축산분야 연구투자는 10년 후부터, 그리고 원예

분야 연구투자는 7년 후부터 영향을 미치기 시작

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. 또한 모든 분야에서 연

구 투자는 30여년간 지속적으로 생산에 영향을

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. 따라서 연구 투자로

인한 생산의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기간은

수산업과 농업이 동일하게 3년 후부터로 가장 빠

른 것으로 분석되었다. 이에 반해 생산에 영향을

미치는 기간은 다른 분야에 비해 수산분야가 상

대적으로 짧은 것으로 분석되었다. 하지만 농업

분야 선행연구에서 시차는 7년(Kim, 1986) 그리

고 20년(Choi and Choe, 1995) 등 다양하게 평가되

고 있으므로 반드시 수산분야 연구 시차가 상대

적으로 짧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. 

4. R&D 투자수익 분석 결과

R&D 투자로 인한 사회적 잉여(식 (6)과 (7))를

추정하기 위해 우선 수산물 수요의 가격탄력성

(h)은 Cho et al.(2008) 연구를 참조하여 h〓1.1로

사용하였다. 공급의 가격탄력성(g)은 분석기간

(1970〜2012년) 동안 수산물 생산량과 시장가격

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g〓0.2152(p〓0.000)로

나타나 이를 분석에 사용하였다. 그리고 생산함

수의 이동률(k)은 분석기간 동안 R&D 사업에

따른 생산성의 연평균 증가율인 k〓0.005를 분

석에 이용하여 R&D 투자수익을 추정하였다. 

분석기간 동안 R&D 사업비(R)와 수산물 총생

산(Q)의 평균치를 이용하여 R&D 투자에 따른

사회적 수익은 Table 4에서와 같이, 소비자 잉여

는 약 338억 원 그리고 생산자 잉여는 29.8억 원

으로, 총 사회적 잉여는 약 368억 원으로 분석되

었다. 

충격반응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R&D 투자에

따른 생산 효과가 3년 후부터 약 25년간 지속되

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, R&D 사업의 내부투자

수익률(IRR)은 55.2%로 추정된다 . 수산분야

R&D 투자수익률에 관한 선행연구가 전무하여

본 연구결과와 직접적인 비교가 불가능하다. 하

지만 동일한 1차 산업인 농업 및 축산 등의 국내

R&D 사업의 투자수익률(IRR)과 비교해 보면,

Roh et al.(2004), Kim(2003) 그리고 Suh et

al.(1993)의 연구에서 농업분야 R&D 사업의 투

자수익률은 각각 300%, 31.5% 그리고 64.62%로

추정되었다. 본 연구에서와 동일한 지수법을 사

용한 Kim et al.(2003)의 연구에서는 농업분야

R&D 사업의 투자수익률이 49.18%, 원예분야

56.04% 그리고 축산분야 21.01%로 추정되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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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ig. 2. Response of total fisheries production to R&D
investment.

Table 4. Social benefits by Fisheries R&D Projects

Social benefits Value(billion won)

Consumer Surplus(A) 

Producer Surplus(B)

Social Surplus(A + B)

33.84

2.98

36.82



즉 본 연구결과인 수산분야 R&D 사업의 투자수

익률 55.2%는 다른 산업과 비교해서도 결코 낮

은 수준이 아니며, R&D 투자에 대한 효과가 상

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. 

Ⅳ. 요약 및 결론 

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수산분야 전체 R&D

예산 중 90% 이상을 차지하고 수산과학 연구기

술개발을 주도해 나가고 있는 국립수산과학원

수산시험연구사업의 투자타당성을 분석하였다.

분석에 있어서는 R&D 사업비, 수산물 총생산액,

수산물 가격 등의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우선

시계열 자료의 안정성 검정을 위해 단위근과 공

적분 검정을 수행하였고, VECM 모형을 이용한

Granger 인과성 분석을 통해 R&D 투자로 인한

수산물 생산에 대한 인과 효과를 검증하였다. 그

리고 충격반응 분석을 통해 R&D 사업 수행에

따른 사업성과의 시차(lags) 효과를 분석하였다.

이후 R&D 사업의 투자수익 측정을 위해 지수법

을 사용하여 R&D 사업에 따른 수익을 시장에서

의 생산자잉여와 소비자잉여로 측정하였다. 최

종적으로 시차 관계에 따른 R&D 사업의 투자수

익과 사업비를 비교하여 수산업 R&D 사업의 투

자수익률을 추정하였다.

Granger 인과성 분석 결과, R&D 투자가 수산

물 총생산에 원인변수가 되는 것으로 추정되어

R&D 투자가 증대될수록 사업성과도 더욱 크게

나타날 것으로 평가되었다. R&D 투자가 수산물

총생산에 미치는 충격반응(시차)을 분석한 결과

에서는 R&D 투자에 대한 성과는 R&D 투자 이

후 약 3년 후부터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해 5

〜7년 사이에서 최대의 반응을 보이고, 이후 25

년 정도 충격 반응이 유지되다 감소하는 것으로

분석되었다. 충격반응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

R&D 투자와 사업수익에 따른 R&D 사업의 투

자수익률(IRR)은 55.2%로 최종 평가되었다. 이

러한 분석결과는 동일한 1차 타산업과 비교해서

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, 수산분야 R&D 투

자에 따른 사업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되었다. 

본 연구는 국립수산과학원의 수산시험연구사

업 전체에 대한 투자효과를 분석하였다. 하지만

수산시험연구사업에서 어업자원, 양식 그리고

해양환경 등 다양한 수산분야에 대한 연구가 이

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분야별 R&D 사

업의 투자효과를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다. 분야

별 R&D 사업의 시차와 투자효과를 분석하고,

비교함으로써 수산분야별 R&D 사업의 특징을

도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산분야 R&D 사

업의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하는데도 중요한 자

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. 또한 본 연구에서

사용한 분석방법 이외의 방법을 다양하게 활용

하여 분석결과를 비교해 가는 것이 필요하고,

R&D 성과의 파급효과 분석이나 R&D 사업성과

극대화를 위한 요인분석 등의 연구가 향후 더욱

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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